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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해진해운의실소유주인유병언
(73) 전(前)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
인유섬나(48)씨가디자인회사‘모
래알디자인’을 운영하면서 세모그
룹 관련 계열사들의 일감을 싹쓸이
한 것으로 나타났다. ‘모래알디자
인’은큰아들유대균(44)씨소유의
고급 레스토랑‘몽테 크리스토’가
있는서울강남구역삼동H빌딩상
가에입점해있다. 
검찰은유전회장의큰딸이운영

하고있는디자인회사에계열사일
감을 몰아주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
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
능성을조사하고있다. 검찰은해외

해외에서‘얼굴없는사진가’로알
려진아해(Ahae)가 유병언전(前)
세모그룹회장과동일인물이라는사
실을처음확인한곳은프랑스의전
시(展示) 전문인터넷매체인‘루브
르푸르투(Louvre pour tous₩‘모두
를위한루브르’란뜻)’이다.
이매체는유전회장이파리베르

사유궁전에서전시회를열던작년8
월, 당시 전시 기획자였던 유 전 회
장의 차남 혁기(42)씨의 영문 이름
(Keith H Yoo)을단서로인터넷자

청해진해운의실소유주인유병언
(73) 전 세모회장이‘얼굴없는사
진가’로해외활동에집중한배경에
는사진작품을매개로비자금을조
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
기됐다. 유전회장이자신이촬영한
사진들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
계열사에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
개인 자금을 챙기거나 비자금을 조
성했다는의혹이다. 검찰도세모계
열사와유전회장의사진작품거래
과정을낱낱이훑고있다. 
◇파리₩뉴욕₩프라하등서10차례공
개전시회, 국내선한번도안해
유전회장은해외에자신을자연

의풍광과동물의역동적인움직임을
포착하는사진가로소개해왔다.‘아
해닷컴(ahae.com)’사이트는그의
작품에대해‘너무도단순하고, 아름

에체류중인섬나씨에대해서도귀
국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. 
모래알디자인홈페이지에는2003

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 인쇄
₩디자인₩인테리어 등 각종 분야 실
적이망라돼있다. 거의대부분이세
모그룹과 관련된 사업이다. 모래알
디자인은‘다판다’등 세모그룹 계
열사매장공사와다단계제품인숙
변제거기‘내클리어’, 종이비누₩라
면등의상품디자인을맡았다. 세모
계열사의각종행사₩전시회주관과
홈페이지 디자인도 수주했으며, 청
해진해운이 운영하던 한강 수상 택
시디자인도담당했다. 
또장남유대균씨가서울강남일

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초콜

료와서적을뒤져
유 전 회장이‘아
해’임을밝혔다.
이기사를쓴베

르나르 아스케노
프(49₩사진) 기자

는24일(현지시각) 본지인터뷰에서
“재능도없는아마추어사진작가가베
르사유궁전과루브르박물관등대여
(貸與)가쉽지않은곳에서전시회를
여는것을보고의아했다”고말했다.
그는프랑스에서무명(無名) 인물인
유전회장이이런전시회를성사시킨
배경과관련, “거액의후원금때문”이
라고말했다. 아스케노프기자는“유

답고, 완벽하다(so simple, so beau-
tiful, so perfect)’는찬사와함께그
가최근4년동안모두10차례전시회
를열었다고했다. 그는 2011년 4월
뉴욕맨해튼의그랜드센트럴역전시
회를시작으로런던과체코프라하,
모스크바, 이탈리아의베니스와플로
렌스등에서잇따라사진전을열었
다. 유전회장은이듬해6~7월파리
루브르박물관정원에서‘나의창을
통하여(Through my window)’라
는전시회를열었다. 작년6월부터석
달동안은파리베르사유궁미술관에
서개인전을열었다. 하지만유독한
국에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개
전시회를한번도열지않았다. 
◇“사진강매하면서세계적작가로
행세했다”
검찰조사가시작되면서유전회

장작품의실체도드러나고있다. 작
품성이없는자신의작품을계열사
에판매하고사진판매자금을해외
로빼돌렸다는정황도포착되고있
다. 실제검찰은유전회장계열사들
이‘아해’사진400여장을2000만달
러(약 200억원)에매입해국내로반
입한혐의를잡고조사중이다. 한점
당가격이무려5000만원인셈이다. 
검찰은이에앞서유전회장이찍

은사진으로만든달력을개당500만
원씩받고 13개계열사에수억원어

릿가게, 유기농카페인테리어도맡
았다. 세모그룹의핵심계열사인㈜
문진미디어가 운영하는 영어 서적
판매점‘킴앤존슨’의 공사는 물론
이다. 유섬나씨의남편은현재문진
미디어의 지분 15%를 보유한 3대
주주(株主)로등재돼있다. 
이뿐아니라모래알디자인은유병

언전회장이미국캘리포니아에보유
한라벤더농장과하이랜드스프링스
리조트에서 2005~2006년페스티벌
행사진행을총괄하는등해외에서도
계열사일감을싹쓸이했다. 2011년에
는미국뉴욕시그랜드센트럴역에서
열린아해사진전과체코프라하국립
미술관그레이트홀에서열린아해사
진전의후원을맡았다. 한경진기자

전회장은루브르박물관에110만유로
(약16억원)를기부했다”며“현재진
행중인베르사유궁전분수재단장사
업비 140만유로(약 20억원)도유전
회장이부담했다”고밝혔다.
전시 분야 전문 기자인 아스케노

프는유전회장의작품에대해“좋
게평가하는사람도일부있지만, 독
창적이지는 않다”며“더구나 루브
르박물관같은곳에서전시를할만
한수준은절대아니다”고강조했다.
그는 또“파리의 예술작품 거래

시장에서그의작품을구입한사람
이있다는이야기를들은적도없다”
고덧붙였다. 파리=이성훈특파원

치씩강매해왔다는진술도확보한
상태다. 유전회장을잘아는한인사
는“해외사진전에걸어놓은자기작
품들을자신이실질적으로장악하고
있는회사나관련인사들에게몇천만
원에서몇억원어치씩강매했다고들
었다”며“한국에돌아와서는세계적
인작가처럼행세했다”고말했다. 
실제로계열사에팔린유전회장

작품의 가격은 현 시세와 비교해도
터무니없이 비싸다. 세계적인 사진
작가 배병우의‘소나무 사진’(130
×260㎝)은지난 2005년영국가수
엘튼존에게2700만원에팔렸다. 배
병우의 대작(大作)은 요즘 5000만
~6000만원에거래되는것으로알려
졌다.  한미술품경매전문가는“국
내의중견작가들의작품가격도수
백만원대에 그친다”며“솔직히 국
내외에서유전회장의이름을들어
본적이없다”고말했다.
◇차남이운영한연구소통해거액
비자금조성의혹
유전회장은차남유혁기(42)씨가

운영하는뉴욕의‘헤마토-센트릭라
이프연구소’와파리의‘아해프레스
프랑스’등해외지사를통해전시회
를개최하고계열사에사진을판매해
온것으로검찰은추정하고있다.
뉴욕에서50㎞쯤떨어진마운트키

스코시(市)에 있는 헤마토-센트릭

라이프연구소는혈액과건강에대
해연구하는비영리연구소로소개
됐지만실제로는유전회장의작품
판매를알선하는곳으로추정된다.
실제로연구소현관유리문에는‘헤

마토연구소’와‘아해프레스’라는
이름이위아래로새겨져있었다. 본
지 기자가 24일(현지 시각) 이곳을
방문했을 때 일과 시간이었지만 사
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

다. 출입자도 거의 없었다. 미주 한
인의사회 관계자는 이 연구소에 대
해“전혀 들어보지 못했다”고 말했
다. 현지영사관이나주미한국상공
회의소도 마찬가지였다. 이 연구소

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 전
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
정이었지만 최근 행사를 급히 취소
한것으로알려졌다. 채성진기자

뉴욕₩파리=나지홍₩이성훈특파원

세계적作家작품이5000만원대인데‐이름도없는유씨가同級?

아해홈페이지

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프랑스파리베르사유궁미술관서열린‘아해사진전’모습.

궦유씨의루브르사진展示는거액기부해성사된것

베르사유궁전분수재단장하는데도 20억원후원궧

400여장 200억원에강매혐의

국내선일반전시회안열어

해외서팔아비자금만든의혹

유씨주변궦해외전시회작품

자신의회사에강매하고선

세계적인작가로행세궧

파리₩뉴욕의지사통해

계열사에사진팔아온듯

궨아해궩 정체밝힌佛기자

궦유씨작품, 아마추어수준궧

유씨長女도세모계열사일감싹쓸이

디자인회사만들어사업관여


